
중국, 2년만에 성장률 9%로 “뚝”
통계국, 2011년 4/4분기 GDP 8.9% 성장 … 유럽 재정위기에 긴축으로

중국의 2011년 4/4분기 GDP(국내총생산) 성장률이 8.9%에 그쳤다.

중국 국가통계국은 <국민경제 운행 상황> 보고서를 통해 2011년 GDP가 47조1564억위안으로 전년대비

9.2% 성장했고 분기별로는 1/4분기 9.7%, 2/4분기 9.5%, 3/4분기 9.1%, 4/4분기 8.9%를 기록했다고 1월17일 발

표했다.

중국의 분기별 성장률이 9%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9년 3/4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처음이며, 2011년 경제

성장률은 2010년 10.4%에 비해 무려 1.2%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.

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것은 유럽의 채무위기 등으로 수출이 둔화했을 뿐만 아니라 물가와 부동산 가

격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정책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.

통계국은 “2011년 대내외적으로 경제문제들이 속출한 가운데 경제 발전방식 전환을 꾸준히 추진하고 적극적

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지속함에 따라 중국경제가 계획된 방향대로 발전한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아울러 “중국의 2011년 고정자산 투자액이 30조1933억위안으로 전년대비 23.8% 증가했으나 물가상승을 고

려한 실질 성장률은 16.1%”이며 “1차산업 고정자산 투자는 25.0%, 2차산업 27.3%, 3차산업 21.1% 증가했다”고

밝혔다.

소비제품 소매판매액은 18조1226억위안으로 17.1% 증가했고 물가상승분을 차감한 실질증가율은 11.6%에 달

했으며, 자동차 판매는 14.6% 증가하는데 그쳐 증가율이 전년대비 20.2%p 떨어졌다.

또 중국의 광의통화량(M2)은 2011년 12월 말 85조2000억위안으로 전년대비 13.6% 증가했다.

통계국은 “세계경제 환경이 여전히 복잡하고 심각한 가운데 국내경제에서도 불균형 및 지속불가능 등의 문

제가 발생하고 있다”며 “거시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 안정 속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”고 강조했

다.

한편,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2012년 1/4분기에도 경제성장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

일부 전문가들은 8%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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